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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섬유 가격담합에 과징금 12억원
공정위, 12사에 시정명령 및 벌금형 … 2년간 4차례 담합 가격조작

강섬유 생산기업 12사가 가격담합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30일 강섬유 판매가격을 담합한 12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고 밝혔다.

강섬유는 쉽게 파괴되거나 균열되는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쓰이는 소재로 1990년대 초 서울 지

하철 공사에서 처음 사용됐고 최근에는 터널, 댐, 공항활주로 등에 많이 쓰이고 있다.

강섬유 12사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함에 따라

2006년 5월 kg당 800원이던 강섬유 가격이 2008년 2월에는 1200원으로 50% 급등했다.

이후 공동으로 인상한 가격이 시장에서 유지되도록 기업별로 20-30% 정도의 생산량을 감축하고, 거래처를

할당하는 방안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금강(2억4800만원), 후크화이버(1억9600만원), 미성스틸(1억4000만원), 대유스틸(1억3700만원), 삼광

선재(9700만원), 한성정밀(9700만원), 핫파이바(9000만원), 금강스틸(6900만원), 국제금속(6700만원), 고려화이버

(4600만원), 대인(3900만원) 등 12사에 모두 과징금을 부과했다.

강섬유 시장규모는 연간 300억원 수준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시장을 분점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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